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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뇌연구원, 퇴행성뇌질환 치료물질 기술이전
- 26일 보로노이(주)와 협약, 제품화 성공시 기술료 12억원 규모

□ 한국뇌연구원(KBRI, 원장대행 임현호)은 퇴행성뇌질환 치료물질을 개발

하여 국내 제약기업 보로노이㈜에 기술이전 한다고 26일 발표했다.

□ 한국뇌연구원과 보로노이㈜ 경영진은 26일 대구시 동구 한국뇌연구원 

본관 2층에서 기술이전 협약식을 체결한다.

 〇 이 약물은 뇌질환연구부 허향숙 박사 연구팀이 개발하였으며, 한국뇌연

구원은 보로노이㈜에서 정액기술료 12억원과 제품 판매시 총매출액의 

2.5%를 받게 된다. 

* 정액기술료 : 치료제 개발까지 성공할 경우 받는 기술료 총합. 보통 제품화 단계별로 기술료를 나

눠받는다.

□ 허향숙 박사 연구팀은 기존에 희귀질환 치료제로 사용되던 저분자 물질

이 퇴행성뇌질환 예방 및 치료 효과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였다. 

 〇 실험용 쥐(마우스)를 이용한 연구 결과 이 물질은 치매 등 퇴행성뇌질

환과 관련된 뇌염증 반응을 감소시켰다. 특히 뇌의 미세아교세포 내에

서 면역반응 신호물질인 사이토카인* 수치를 줄였고, 활성화된 미세아

교세포와 활성화된 성상세포가 신경세포에 미치는 손상을 억제한다는 

사실도 밝혀냈다.

* 사이토카인(Cytokine) : 신체의 방어체계를 제어하고 자극하는 신호물질로 뇌염증 유발에 관여한다.

* 미세아교세포(Microglial Cell) : 중추신경계 조직을 지지하며 뉴런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뇌세포.

* 성상세포(Astrocyte) : 뉴런을 물리적으로 지지하고 세포 밖의 이온농도를 유지하는 뇌세포.

□ 또한 연구팀은 이 물질이 치매의 원인인 아밀로이드 플라크의 생성을 

억제하고 타우 단백질의 인산화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

견하였다. 또 기억력에 관여하는 수상돌기 가시* 형성을 증가시킨다는 

사실도 확인하였다. 

* 수상돌기 가시(Dendritic Spine) : 신경세포 수상돌기 표면에 돌출된 구조

 〇 기존 글로벌 제약사들은 치매 치료제의 타깃으로 아밀로이드 플라크

나 타우 단백질 중 한 가지를 주로 연구해 왔으나, 지금까지 임상 단

계에서 실패하였다. 허향숙 박사팀이 찾아낸 약물은 멀티 타깃을 함께 

공략할 수 있어 새로운 방식의 치료제 개발이 기대된다.

연도 이름 회사

2012 바피네주맙(Bapineuzumab) 화이자

2016 솔라네주맙(Solanezumab) 릴리

2018 베루베세스타트(Verubecestat) MSD

<최근 주요 다국적 제약회사의 치매치료제 임상 실패 사례>

 〇 또한 신약 개발에는 연구 착수부터 임상까지 보통 10~15년이 걸리지만, 

연구팀이 개발한 약물은 이미 시판중인 희귀질환 치료제를 이용했기 때

문에 임상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.

□ 보로노이㈜ 김현태 대표는 “이번 기술 이전을 통해 마땅한 치료제가 

없는 알츠하이머 치매로 고통받는 환자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

수 있는 귀한 기회를 얻게 되었다”라고 평가했다. 

 〇 한국뇌연구원 허향숙 박사도 “앞으로 알츠하이머병 등 퇴행성뇌질환 

치료용 약물로서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”고 말했다.

  

□ 한편, 보로노이㈜는 난치병 치료제를 중점 개발하는 제약 기업이다. 국



립암센터, 한국생명공학연구원,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은 물

론 하바드 다나파버 암연구소와도 공동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.


